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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7.6. “농기자재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수급 및 가격불안 지속

   - 세계 각국 수출제한 조치 57건, 수급 상황 악화

   - 요소 등 주요 원자재 2분기 가격 1분기 대비 6~41% 급등세 유지

지난 2020년초부터 비료 국제원자재 수급불안과 함께 가격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마저 불안한 상태를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식량과 비료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57건으로 2007년~2008

년 세계 식량가격 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는 올해 2분기 무기질비료의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1분기에 

비해 6.2~41.2% 상승했으며, 전년 2분기와 비교하면 84~213% 급등했다고 밝혔다.

주요 비종인 요소는 올해 2분기(4~5월 평균) 국제 가격이 톤당 740달러로 1분기 697달러

에 비해 6.2% 상승했다. 요소는 지난해 9월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과 유럽 가스가격 급등 등

에 따른 생산 차질로 가격 급등 후 올해 2분기에 인도의 우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염화칼륨은 2분기 톤당 886달러로 1분기 655달러에 비해 35.3% 급등한 상황이다. 염화 

칼륨은 벨라루스 경제제재와 러시아 금융제재로 세계 교역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수출

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러-우 전쟁 이후 급등했다.

인산이암모늄(중국산)은 2분기 1,041달러로 1분기 909달러 대비 14.5% 인상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산이암모늄은 중국의 수출제한 지속과 주원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분기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광석도 2분기 톤당 298달러로  

1분기 211달러에 비해 41.2% 급등했다.

비료업계, 공동구매와 수입선 다변화 등 노력
3분기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 합리적 가동 기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은 국제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원료 생산국의 자원무기화에 

기인되고 있어 비료업계는 원료 공동구매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국내 농업용 공급에 차질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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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의 제조원료는 대부분 수입, 조달하고 있으며 원자재가 제조원가의 70%를 차지

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에 비료업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 정도가 무기질비료에 의해 증산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식량자급률이 45.8%로 충분치 않은 상황을 본다면 국내 비료업계의 경영안정도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리스크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비료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기질비료 주 수요처인 농협이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시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생산업계의 경영손실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반면에 비료업계는 지난 2분기는 1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단가 인상 기대가 컸으나, 농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료협회 윤영렬 전무는 “국제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 급등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다”라며, “농가에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비료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금번 3분기 계약단가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

는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비료업계는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시행된 무기질비료 정부  

보조사업과 원료구입자금 무이자 지원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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